
보 도 자 료 (배포) 2017. 12. 13(수)

12월 13일(수) 11:50 (행사종료) 이후 사용

비고   # 공동배포 : 국방부

담당

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 
통일안보정책과

과장 이용석, 중령 박용채
(044-200-2123, 2126)

국방부 예비역정책발전 TF
TF장 이정수, 중령 서상영

(02-748-5250, 5253)

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대외협력과
과장 중령 최청
(02-811-6582)

이낙연 국무총리, 6·25 전사자 발굴유해 449위 합동봉안식 주관

- 3월부터 8개월 동안 연인원 10만명 투입, 84개 전투지역에서 발굴 -

□ 정부는 12월 13일 (수 ) 11시 , 국립서울현충원 (서울 동작구)에서
이낙연 국무총리 주관으로 6․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*을 통해

올해 발굴한 국군전사자 449위의 합동봉안식을 거행했습니다.

* 6·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: 나라를 위해 희생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

책임진다는 국가무한책임의 의지 실현을 위해 지난 2000년 4월부터 시작됐고,

올해 발굴된 449위를 포함해 현재까지 국군전사자 유해 9,957위 발굴

ㅇ 이날 봉안식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국방부 차관, 국가
보훈처 차장, 경찰청과 보훈단체대표 등 4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
유해발굴 추진경과 보고와 종교의식, 헌화 및 분향, 영현봉송
순으로 진행됐습니다.

* 서주석 국방부차관, 김용우 육군참모총장, 엄현성 해군참모총장, 이왕근 공군참모
총장, 심덕섭 국가보훈처차장,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, 안수현 서울현충원장 등

□ 이날 봉안되는 6·25전사자 449위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전문
인력과 육군 및 해병대를 포함한 33개 사․여단급 부대가 지난
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양구, 홍천, 파주, 광양 등 6·25전쟁의
격전지 84개 지역에서 연 인원 10만여 명을 투입해 발굴했습니다.



ㅇ 발굴 유해 및 유품분석과 유전자 감식을 통해 올해 신원이 확인된

호국용사는 여덟 분이며, 지금까지는 총 126분의 신원을 확인하여

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렸습니다.

ㅇ 합동봉안식 이후, 국군전사자 6·25전사자 유해는 국방부 유해발굴

감식단 중앙감식소(유해보관실)에 보관되며, 시료채취에 참여한

유가족들의 DNA와 비교분석을 통해 신원확인 과정을 거치게
됩니다.

□ 한편, 국방부는 6·25세대의 고령화, 전사자료 연구의 제한, 국토
개발로 인한 전투현장의 훼손과 지형의 변화 등의 이유로 시간이

흐를수록 유해 발굴 사업이 어려워진다며,

ㅇ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호국 영웅들을 하루라도 빨리 찾아서 조국과
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, 국민들께서도 6·25전사자 유해소재에

대한 제보 및 신원 확인을 위한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에

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.

  ※ (붙임) 발굴유해 현황 등



참고  발굴유해 현황 등

◦ ‘17년 발굴현황
(’17. 12. 12 기준)

구 분 총 계
아 군 적 군(추정) DNA

감식제한소 계 국 군 UN군 소 계 북 한 중 국

‘17년 518 450 449 1 30 8 22 38

누계 11,975 9,973 9,957 16 1,315 723 592 687

* 국군전사자 유해 수치는 DNA검사 중인 유해가 있어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

◦ 전사자 신원확인 현황 : 126명
(’17. 12. 12 기준)

구분 계 '00 ～ '06 '07 '08 '09 '10 '11 '12 '13 '14 '15 '16 '17

인원 126 22 9 13 10 6 8 11 5 17 8 9 8

* 발굴된 국군전사자(9,957여 위) 대비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1.3%

◦ 합동봉안식 : 연간 발굴된 유해중 신원확인이 되지 않은

국군 전사자를 조국의 품으로 모시는 의식행사

   ∙ 일시 / 장소 : ’17. 12. 13.(수), 11:00 ~ 11:50 / 국립서울현충원(현충관)
   ∙ 임석 / 주관 : 국무총리 / 서울현충원장

   ∙ 대상 : 국방부차관, 각군총장, 보훈처장, 보훈단체 등 460 여명

    
구분 총리실 국방부 국가보훈처 경찰청 기타 행사지원

인원
국무총리 등

4명
차관 등

216명
처장 등
150여명

대표 등
30명

국유단 50명,
현충원 10명  

   ∙ 식순

‧ 개식사    ‧ 국민의례  ‧ 호국용사 영령께 대한 경례
‧ 유해발굴 경과보고  ‧ 종교의식  ‧ 헌화 및 분향  ‧ 조총 및 묵념
‧ 영현봉송  ‧ 영현께 대한 경례  ‧ 폐식사


